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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 주도는 부분 사냥 해 많이 살 습니다 노루 사냥 꿩 사냥 이 게. , ,

해 많이 살 는데 날 그 소천국 버지도 주도 산 작 에 태어,

나가지고 산에 태어나가지고 도 도 못 니 역장 리 장우리 어승생, ,

당골 리 동남어 남어 송당 면 마 곳 이 게 꿩사냥 노루사냥 면

살다가

이 그 강남천자국에 싱 님 님 가 탄생 니 버지 어 니.

몸에 이 났다는 건 나 이 가 버릇이 궂었어 이 가 버릇이 궂어 난.

독 허 주 귀향 보내불 연 귀향 보내부난 승 님 가,

종달리 개 들어 란 다랑 다랑 연 송당마

들어 란 단 손당 거리를 근당 난 소천국 르버님 만난, .

버님 만난 부부간 살게 난 사농 해 사는 들 들들 여러,

탄생 난 고 살 가 곡  가민 행 울어가난 부부간,

논 를,

우리가 마님이 주 마님이 이고 운낭군님 우리가 사농행 들,

어떵 살리쿠과 농사가 천 지 본이라니 우리 농사나 행 살게 마 , , ,

난 경 겐 해연 집도 도 시난 돌 당보난 송당 들어산 보난 이 굴, . ‘ ’

가보난 거 가 이 좋 지난 거 움막 짓어 버지 고 농사를 지엉

살 가는 .

를 날 버지가 갈 잠 짊어지고 갈 간 가는 니가

심 행 간 요 르 심이나 엉  난 작벽 우티 가보민 강 우장, ,

놔 민 그거를 나 갈당 심 난, .

경해 뒁 닌 부난 버지는 가노랜 난 어가는 사 이 이고,

어가는 사 인데 고 고 시장난 심이나 단 거 있건 난,

르 님 마 좋 난 작벽 우티 간 작벽이엔 건 돌 우티 주게 게난 작벽, ,

우티 강 보면 우장 걷어보면 심 있 난 사 우장 걷어보난 심 이시난,

그걸 몬 엉 가부 어.

다 엉 가부난 르 님 갈당 심 작벽 우티 간 보난 심 다 엉 가

부난 시장도 고 고 고 고만히 가는 쇠를 라보난 도 싹 립고. ,



이고 쇠나 잡 주 핸 조껏듸 싹 마른 삭달이 해단 불 랑 랑 살란 익어

시냐 어시냐 는게 쇠 릴 다 언 이 껏듸 엔 라보

난 껏듸도 남 쇠 마리가 이시난 에 쇠 지 이 잡 헨 르버님,

놈이 지 잡 어 둰.

이 잠 행 갈 있곡 난 이 양 어르 어르

 이 이 가노랜 난 날 어느 동 난,

마님 이고 어떵난 르 날 라도 신고 연 가단보난

들 손 심고 업는 업고 걸른 걸 가단보난 작벽 우티 벌겋게 신

거시 시난 마님 이고 탈이나 타 엉 탕 들 주주 해연 강 보, ,

난 쇠가죽이 벌겅 게 어 시난 이고 낭군님 거 신거 난 이 어가,

는 사 몬 어가부난 시장연 싹 고 고 갈단 다리 보난 도

립고 잡 언 조껏듸 마리 지 어부 주 난, ,

이고 요 운 낭군님 집  집 들어간 운 낭군님 이,

만 잡 어도 놈 쇠 지 어떵 잡 쟁이 어떵 삽니 나,

고갑 나 못삽니다.

겐 르 님 그 그냥 내쫓 부 어 부  내쫓 부난 버님,

손당 동갈체 님 허연 살 주게 사는 이 르 님이신 벤‘ ’ ,

나난 족 들 탄생해 족 들 탄생난 도 이 가 버릇이 궂어노난 주

마님이 이놈이 새끼 버릇 궂인 나도 버릇이 궂엄꾸나 , “ ,”

신 나 돌 강 버릇 가리 주 핸

신 강 이 맡 삽 핸 신 강 맡겨부난 도 이 소천국 족“ ” ,

들이 도 버릇이 궂어지난 에이 요것도 귀양 나 보내불 헨 귀양 이,

보내부난

를날 요 국이 나 보난 에낭 상가지에 같 도 이 시

난,

귀신이냐 생인이냐 난 이고 난 주 소천국 족 들인 에 궐이나. “

곡 어 에 시 난 귀양 랐 난 경 난” .

름 가득 붓이 일천장에 베릿돌 삼천장에 갈고 여시난 그냥 훌륭,

같 나,

큰 내 난 도 거듭 니뜬다,

강 내 해보라 이고 늘에 별이 송송 있 다.

족  내 난 허우 싹 핸 내 란 큰 족  도 에

니들고 족  들랜 난 른여 잇 를 허우 싹 ,

열어 들어간

사 이 좋 돼지도 마리 소도 마리 는 게 사우 나 못 이리,

야 동 남 열 열 여가난 국도장군 도장군 궤 도장군 해

가는 게 동 남 고 다 게 어 가난 그 에는 이고 요거 사우이 나 쓸 곳



다.

어 나고 가라 게건 나 척 지어 겐 척 짓어 양도 부부간이, ,

강남천자국 들어간 벡 를 워시난 이 그 강남천자국에 난리국이,

난거라 겐 이 도원 를 막 고 척 가지겠느냐 척 가지겠느냐“ , ”

난

난 주도 들어가 핸“ ” ,

부부간이 주도 들어 란 어 님 에 시난 불림질 햄시난 이 신,

청풍 내어놘 삼십원 난 어 님이 이 펠롱 게 .

그 에는 어 님 우리 다 모 살 어시난 우리가 각각이 다 어

살게마 핸

큰 들 거 국 들 시 당 이 번체는 천 번체는 노늘 회, , , (

천 다 번체는 시에 일곱 번체가 이 궤 경 핸 살 그 역산 지), , . ,

도 큰 일 날 가면 니는 라 게 를 핸 지고 그 이.

여냥 상쾌상이랜 는 거주게 궤 니가 울 니난 연 매에,

진녹색 고리 이 색 행 님 고 버지는 쇠 잡 었,

해연 부 허 연 군 베껫 월엔 우리가 강 어니 상 놉니다, .

버지 상 놔 상 놩 는 지 도 거 가 면 월에 어느 나 우, ,

리가 이 마 에 도 경 허곡  는 돼지고 리는 도 있고 소고 엉 가도,

도 는 소고 는 높 에 리는 거니 부 타는 ,

첫째 우리는 돼지고 도 주마는 그 월 나가 를부 명 해 소고

갈 어나민 열사 날 지는 소고 를 일 이 집사 지 말 야 마, .

민 어 나가 죄니. .

경 허곡 마 에 도 경 허곡 경 해 지 도 가면 큰 해 는 질. ,

에 다 떡 맨들고 개 굽고 곡 경 해 그 그 이 요 국이.

겐 족 요 소천국 족 들이 이 그 날 당 듸 그 요 부인

모 니다.

날에 그 생들 송당 사는 생 고 인 그 집 다 놀 나 토산.

집 놀 나단 이 우리가 놀리 날 그 쿠덴 난 거 몇사람이 에, ,

이 날 헐 요 엇 본향만 청 했단

이 가만히 생각 난 해도 직 핸 삼 부 그 본향 소천국 님, ,

청해나면 만들고 울 맨들고 경 해연 삼 부 토산 집 놀,

립니다 우리가 그 날 그 경 해연 월 열사 날 일날 자손들 이, ,

많 자손들이 다 강 과 리곡 이월 열사 날 등 가곡 월 열사 날,

주 가곡 시월 열사 날 만국 가곡 다 이 그 월 열사 날도, , .

날 우 그 우마  는 사람 농사 는 사람 주 도 많이 가난 많이 감,

주마는 그래도 많이 들 몇사람 일도 임있는 분들 다 갑니다 게, .

족 들이 태자가 손당 부인 돌 보난 어 님이 에 불림질



햄시난,

족 들이 어 님 드 핸 난 고 죽 라고 귀양 보,

낸 살 란 인사 드 꾸나 어 님 에 지들언 죽게 가난 어,

님 마를 겐 마를 날엔 입 난 마통 난 처갓집이 요, ,

국 사 나 에 니가 어 운 일 있거들랑 이 흰 청풍 내어놩, 30

번만 푸 면 니 소원 이 다 핸 그 청풍첼 내 허주게, .

게난 그 지 말 자면 소천국 족 들이 니고 요 국 님 가 어 님

맛통 맛통 난 흰 천풍 내어놘 번 푸 난 어 님 각, 30

지 에 마통드 떨어지난 이고 운 첩도 거느 나 는 건 며, ,

느리도 해 랐 나,

어 님 버지신 강 인사 드리쿠다 겐 손당에 간 버님 죽 들 귀양

죽 라고 귀양 보낸 버님 살 다 핸 속곡난 소천국,

거 들 보자마자 그냥 죽어부 해여 소천국 르 도. ,

어 님신 란 이 다 이 우리  살 어시난 각각이 다 이 마 만

쉽게 마 만 지허 우리 각산지 해 살쿠다 해둰,

이 족 들 이 당 듸 강 이 요 부인 쪄뒁 장군 님,

맞 난 그 간 가도 도 난 를 요 부인이 이고 어떵난, ,

운낭군 신고 핸 냥 가 가 가는게 는 삭 삭 말르곡,

난 독진 자국 내에 이 이시난 엎 그걸 게 냥 드 궂

것이 독 이 나 게 들어가난 이 슨 쟁이 불 독 꺼내 난 그,

걸 시 야 거 니 시리난 냄새가 탕천 난 이 낭군님도 못 고 집,

에 이시난 운낭군 라시난,

이고 나 행 못 난 어떵난 냄새가 탕천허

니 난 이만 만 해 난,

부 고 단 핸 낭도 도 없는 가닥이 마라도 귀양 벨 보내부,

난 집에 이시난

장군 님 는 운낭군님이 어떵 핸 신고 핸 보난 큰 어 어,

시난 이고 운낭군님 큰 님 어 갔 가 난

이 큰 님 이만 만 행 귀양 보내부럿 난 이고 큰 님 그만,

일에 귀양 보내민 후첩이 민 족 각시주 후첩인 난들 여 살 집니 ,

나 강 귀양 풀 쿠 난 어 경 핸, ,

족 부인이 귀양 를 풀리 강 보난 큰 어 는 같이 연 시난

이고 님 난 얼마나 고생헙 게 난

이고 날 귀양 풀리 건 집 강 걸 이 일곱 고 지 일곱

고 강 가 난 달 질 행 집 지 일곱 걸 이 일곱 간, , ,

는 는 게 나 개 일곱 를 낳 거 니 일곱 를 낳 난 이 족,

어 이



이고 운 님 낭도 도 없는 가닥이 에 일곱 낳 난“ ,

얼마나 가 컴컴 룹 가 운 님이랑 당 가 산도 게 해삼이나,

잡 보말이나 잡 날랑 업어 웃 질 달 질,

행 집 가쿠덴 해연.”

어 경  해내 이 족 어 일곱 업어 웃 질 가는게 산, ,

산 람잔 근당 난 삼동이 가 가 익어시난 일곱 부 둰 삼동이나 타, , ,

주 핸 삼동 막 타 단 보난 얼굴 보난 자 어느 소 항 이랜 건 어느, ,

냥 나지도 남 가 게 목 잡 난,

이고 이거 큰일 났군 해낸 그냥 삼동 타 단 업 게 여 만 업“

거라 겐 집 강 이고 님 핸 는 나 개 다 보난. ” ,

여 난 큰 님

이 벌 다심태 느냐 난 가 어떠냐 이 어떠냐 어“ ,

그래 질러난 거 얼굴 모르는 남 목 잡 놨 허민 이 에 날거 난

경 못 곡

이고 삼동 타 단 날 어 어 가난 게 업어 는게 난 내부러“

해연 산 산 람잔 래 보난 는 를 내 놩 내부난 가매. , ,

도 도 좆 불고 도 냥 막 이 단 보난 막 얼굴도 이 막,

냥 범벅이 고 햇 만 맞당 보난 실 실 얼굴도 해

경허난 그 집에는 걸리면 우 울 행 허 민 이 에랑 보인난

게 진난게 도랑나 도 걷어 것도 걷어 이 얼굴에, ,

벌러지는 이 부병 요 토 토 라도 몬 걷어 경 행 그 집, ,

이엔 민 골 게 낫고 경핸 그런 역사가 잇 다, .

이거를 집 이 게난 그 집 우 냥 잘 곡 토산 집 날,

부 신 모른 사람 집집마다 염 모 ,

그것이 니고 본향이 그런 본향 본향이 게부난 우 들보다 게난 날 어. . .

른들 에이 시집못보내면 말주 토산 보내 라 경 해난 도래가 잇 다, . .

부병에 걸리면 심 들 다 니다게 게난 굿해 신 일 해 행 어. ,

면 토산이우다 면 게면 어떵어떵 에이 막 도 양 곡 양 막 우, ,

리 들도 자손들도 막 부병 병원에 가도 낫곡 막 그냥 살만.

고 그거 집에 걸 다 거 집 잘 행 울 행 풀면 나십니다 게난 이 집

병도 잘 주고 잘 풀어지 도 고 귀 이염지 귀도 생귀도 가민 집이

허민 나사불고 경 는 집이우다. .

겐 날 송당 날 첫 번 당에 단 송당 고 생입주게 고 생인 그 얼.

굴 몰라도 역사 보면 그 어른 생님 는 집 다 해났 해 단, .

간에부 이거를 잘라부런 단 이 는 어르신들이 이고 이것도,

간 자손들도 있고 우리가 이 날 해난 그 해 핸, 3

부 데는 가민 그 연 놩 이 자손들 잘 게 해 농사 잘 게 해



해연 여러 가지 연 닦 놘 본향 청 민 그만이주마는 여 는 좀 복잡 니,

다.

여 는 가민 열명부 장 나민 이 심 이 나상 이 연 를 다

닦 는거라

우 이 송당 당근 우마 허 에 그런걸 객지에 나간, , , ,

자손들 외국에 나간 자손들 다 잘 게 해 해놩 이 열거 니우 게,

삼시도군 거 열 나민 이 부모없는 자식이 없는거라.

본향이 다 각 본향이 리 있어도 우 주 님 청 게 면 이 몇 번,

신청궤에 붙여놩 주 님 청 는 고리 주 니 고리 고 마 고,

랑 고 경해난 주 님 청해놔

청해놓 민 이 거 이 간 자손들이 몬 니다게 해나민 주 님,

이 청해당 그 이 모시면

이여 날도 좋 이여 주 마님 간장간장 풀립 행 노래해‘ ’

여 노래해뒁 신청궤 불 그 각 본향 주도 본향 다 청 는거라 그 는. , , .

심 이 이 신칼 고 감상 청해 본향 청해 놩,

그 는 자손들이 헐거 해나민 그 다 에는 이 복 고리 마를,

해 맨든거 탁 심 이 러업고 울 해 들 이 그 는 우 당,

본향 집 청 는 거라 마

당 요 국 여드 웃당 당 좌 요 국 부인게 우 당 본향.

집 이 해 만약에 해 이민 이 심 이 들어상 상 열, ‘

사 날 송당  주 일 각 본향 집님 청허 다,

양 각 본향 집 뒤우 우 당 본향 집님도 리 신청궵입니다 행 그’ ,

러업고 울 해 가 그 는 경 해 청헙니다게.


